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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병호는�1993년�출시되었다가�2003년�단종된�현대자동차�SUV�갤로퍼로�육중한�기념비

를�하나�제작했습니다.�그는�사진작가�김찬홍의�자동차에서�8장의�유리를�모두�떼어낸�후,

콘크리트를�이용하여�그것을�수직적으로�세워�놓았습니다.�김병호는�한�사진작가가�산악

사진을�찍으러�20년간�타고�다녔던�갤로퍼를�폐차장에�보내려는�찰나에�개입해,�그�상황을

역전시키기라도�하듯�기념비적인�<여덟�개의�프레임>을�제작했습니다.�평소�김병호는�조

각과�설치작업을�통해,�주로�모듈,�시스템,�규칙,�구조,�조직�등�합리적�메커니즘에�기반한

생산�과정에�주목해왔습니다.�또한�그가�이름�붙인�‘모뉴멘탈�프로젝트’에서는�콘크리트로

만든�거대한�틀�안에�마치�박제하듯�자신의�작품을�묻어두기도�했습니다.�이러한�맥락에서

<여덟�개의�프레임>에는�작가의�관심사가�복합적으로�반영되어�있음을�알�수�있습니다.�자

동차�유리�8개를�철근과�콘크리트�구조물�안에�고정시켜놓은�형식은�‘모뉴멘탈�프로젝

트’에�따른�것이고,�세계를�관찰하는�프레임으로써의�창문은�그의�작업에�반복해서�나타난

체계적�구조와�질서정연한�규범을�암시하기도�합니다.

이렇듯�김병호의�<여덟�개의�프레임>은�낡은�자동차를�매개로�어느�중년�사진작가의�사적

인�기억을�기념합니다.�사진가가�평생�차창으로�바라본�세계와�그것을�화석처럼�기억하고

있는�오래된�사진들에�대한�일종의�작은�경의입니다.�사진을�찍기�위해�차를�몰고�전국을�돌

아다닌�사진가에게�차창�유리는�어쩌면�카메라�렌즈보다�앞선�시각�프레임을�만들어줬을지

모릅니다.�때문에�김병호는�폐차를�앞둔�갤로퍼에서�사진가의�망막과도�같은�8장의�유리를

떼어내�그�사사로움을�기념했습니다.�이�여덟�개의�투명한�프레임은�사실�텅�빈�제단처럼�아

무것도�기념하지�않는�것�같지만,�육중한�콘크리트에�둘러싸인�투명한�유리는�한때의�역동

적인�순간에서처럼�시시각각�변화하는�빛과�형태를�여과시키기에�충분합니다.�결국�<여덟

개의�프레임>은�한�개인이�세계를�바라보는�시각적•인식적�틀을�조명하면서,�동시에�그것

에�대한�개인을�넘어선�공동의�기념을�이끕니다.�글�·�안소연

여덟�개의�프레임



사연�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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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메라로�프레임을�보듯,�갤로퍼의�창으로�세상을�바라봤던�사진작가는�갤로퍼와의�20년

을�추억으로�간직하려�합니다.�사진을�찍기�위해서라면�오지�탐험도�마다하지�않았던�주인

을�만나�갤로퍼는�강원도부터�해남�땅끝마을까지�전국�곳곳을�다니며�참�고생이�많았습니

다.�아무리�험한�곳이라도�갤로퍼와�함께라면�사진작가는�참�든든했습니다.�오랜�시간�동고

동락한�식구나�다름없었던�갤로퍼를�떠나�보내며�사진작가는�마지막�인사를�건넵니다.

작가�인터뷰

사연을�듣자마자,�바로�8개의�자동차�유리창을�활용해야겠다�싶었습니다.�20년�동안�사진

작가와�동고동락했던�8개의�프레임에�주목했습니다.�자신과�험한�곳을�왔다갔다하며�지낸

과거의�프레임을�보고�사진�작업을�진행하는데�자극이�되지�않을까�생각합니다.�제�작업이

초심을�떠올리게�하는�그런�역할을�했으면�좋겠습니다.

프로필

현대의�모듈화되고�단위화,�조직화�되는�시스템�요소를�구축시키는�작업�활동을�해온�김병

호는�홍익대학교�판화과와�중앙대학교�첨단영상대학원�영상공학과를�졸업하였습니다.�아

라리오�갤러리,�소마미술관�등에서�다수의�개인전을�가졌고,�런던�사치갤러리,�아라리오미

술관�개관전을�포함해�APMAP�2014,�청주�국제비엔날레�등�다수의�국제미술제에�참여했

습니다.

작가�김병호


